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에 극명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기술은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용되지만 환경에 따라 의무화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작품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작가들 또한 위와 같은 사회적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제한적 표현방식은 생각의 구현을 안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는 다수의 
작가들은 기술과 미술을 결합하고 기존의 도구들과 새로운 도구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한다. 
얄루는 일상에서 접하는 대중 매체가 대중의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가상 현실 장비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판매 전략 구성 요소들을 그려나간다. 
이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덩어리들은 복제되거나 변형되어 하나의 콜라주가 되고, 완성된 
영상 또는 이미지들은 프로젝션 되거나 VR, 스카프 등 다양한 매체로 변환된다.  

«Yaloohouse — Yes, Sebum!»전에서 소개되는 얄루의 작품들은 한국 코스메틱 
기업들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고안한 상업적 도구들을 복합적으로 작품에 
차용한다. 작가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철학, 마케팅 방식, 매장 디스플레이, 신제품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프린세스 판타지, 자연주의, 거리문화와 같은 주제가 얼마나 피상적인 
방식으로 홍보에 사용되는지에 주목하였다. 프로젝션 매핑과 조각을 결합한 형태를 띠는 
‹Yaloohouse, Yes, Sebum! Coach›에 상영되는 영상은 반짝거리는 호박마차의 
화려함이 먼저 시선에 들어오지만 작품을 세밀히 살펴보면 응집되거나 증식하는 수많은 
피지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업과정에서 작가는 다양한 피부관리 제품에 사용되는 노세범이라는 단어에 궁금증을 
갖게 되었는데 세범은 영어 단어이나 원어민들에게도 낯선 단어로 피지를 지칭한다. 
기업들은 미시적인 모공 속을 피부 확대경 등으로 가시화하거나 피지를 제거하는 영상들을 
배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수동적인 소비를 부추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 불필요한 소비를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좀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느낀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이런 기이한 사회적 현상에 
해학적으로 접근한다.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is making a dramatic difference in the way 
peopl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echnology is used at the discretion 
of each individual, but often becomes mandatory in certain situations. 
Artists are not free from such social changes when communicating through 
art. Restrictive ways of creating allows implementation of ideas to become 
elementary, which forces wary artists to combine technology and art, and 
organically utilize new and existing tools. Yaloo observes the daily effects of 
mass media on the public consumption, then depicts the sales strategies 
to seduce the consumer by using Virtual Reality equipment. The resulting 
cluster of images cloned and transformed into a single collage or video, is 
then projected or converted into various media such as VR and scarf.

In «Yaloohouse — Yes, Sebum!» ,Yaloo introduces works that appropriate 
combinations of marketing tools designed by Korean cosmetics companies 
to attract consumers. By investigating the philosophy, marketing method, 
store display, and new products of these companies, the artist noticed how 
themes such as princess fantasy, naturalism, street culture were superficially 
exploited for publicity. ‹Yaloohouse, Yes, Sebum! Coach› combines projection 
mapping and sculpture, is a splendor of a shimmering pumpkin wagon at a 
glance, revealing countless sebum clusters that flocculate or multiply when 
examined up close. 

The expression no sebum used in various skin care products, intrigued 
the artist during her process.  An English word unfamiliar to many native 
speakers, sebum is an oily substance produced by the sebaceous glands. 
Corporations encourage passive consumption by distributing images that 
intensify micro-pores under magnifiers or video clips of removing sebum. 
In today's capitalist society, mass media impose excessive consumption. 
Emphasizing on the need for more active and creative consumerist 
approach, the artist humorously approaches this perplexing social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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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loohouse, Yes, Sebum show window study for Whistle 1
Yaloohouse, Yes, Sebum show window study for Whistle 2
'Welcome to Yaloohouse, Yes, Sebum!'  3min video loop
'Yaloohouse, Yes, Sebum! Coach' 5min video loop
'Yaloohouse, Yes, Sebum! VR', Oculus Rift 

1
2
3
4
5

'Yaloopark, Yes, Sebum! Remix': Original composition by Synnoske Matsumi, remixed by Quandol


